
〈무량수경〉의 재발견
다시“무량수경”을 읽으면서 놀란다.

솔직히 말해서, 그동안 여러 번“무량수
경”을 읽어보았지만 큰 감흥이 없었다. 특
히 하권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했다. 왜 상
권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하권이
있는가. 법장보살의 마흔 여덟가지 원을
말하는 상권만으로도“무량수경”은 끝나
도 되지 않았을까.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 내

게“무량수경”은 별로 다가오지 않았다.
“관무량수경”이나“아미타경”은 1권 분
량인데, 2권이나 되는“무량수경”은 그저
반복이나 중언부언이 심한 것으로만 생각
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어
디에 있었을까? “무량수경”의 하권이 갖
는 성격을 파악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나는 오늘 다시

정독하면서 그것을 깨달았다. “무량수경”
하권은, 또 다른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내
용을 담고 있었다. “무량수경”상권이 담
고 있지 못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
이다. 물론 하권의 내용 역시 짧게 요약되
어서“관무량수경”속으로 들어간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무량수경”하권은 그렇
게 요약만 하고 말아서는 그 결이 다 살아
나지 못하는 이야기를 묘사하고 있다. “관
무량수경”이 요점 제시라면, “무량수경”
은 심층 묘사이다. 

“세간지사(世間之事)”의 심층 묘사
어쩌면 우리는 선입견을 갖고 있었는지

도 모른다. “무량수경”은 극락에 왕생하자
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경전이므로, 극락에
관한 이야기로 점철되어 있을 것이라고
말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놀랍게도 그
정반대의 측면 역시 갖고 있다. 이 세상 이
야기를 시시콜콜 절실하게 하고 있다. 
“세상 사람들은 근기가 엷고 세속에 물
들어 있어서 시급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다. 이렇게 지극히 악한 일
이나 지극히 괴로운 일을 부지런히 몸을
놀려서 처리하면서 스스로 먹고 살려 애
쓴다. 존귀한 이나 비천한 이나 상관없이,
가난한 이나 부유한 이나 상관없이, 젊은
이든 어르신이든 남자든 여자든 모두 다
함께 돈 걱정만 하고 있다. 돈이 있는 사
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마찬가지로 걱정하
고 골몰하는 것은 한가지로 같다.”
내가 다소 의역을 했다. 이 부분은 직역

보다는 의역을 해야 제 맛이 나리라 생각
해서이다. 이는 하나의 예시일 뿐, 여러 가
지로 다양한 세상일이 언급된다. 그리고
그러한 세간사에 얽매여서 수행을 하지
못하고, 극락에 갈 생각을 하지 못하는 중
생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무량수경”의 구성, 즉 상권과

하권의 역할분담을 다시 생각해 보면 사
실 절묘한 것이 아닐 수 없다. 먼저 이상
향으로서 극락을 제시한다. 그런 뒤에, 그
러한 극락을 가도록 마음을 내게 하기 위
하여 이 사바세계의 일을 제시한다. 이렇
게 살아가는 사바세계의 삶이 괴롭지 않
느냐는 것이다. 
물론 괴롭지 않다면, 좋을 것이다. 극락

을 원하지 않아도, 극락을 꿈꾸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러나 어떨까? 실로 그런 사
람이 몇이나 될까? 한 사람이라도 있기나
할까? 단언하건대, 없다. “천석꾼은 천가
지 걱정, 만석꾼은 만가지 걱정”이라는 속
담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충족하고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반드시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사바세계를 싫어하면서 떠나려 하고(염
리예토/厭離穢土), 정토세계는 기꺼이 구
한다(欣求淨土)”라는 겐신(源信)스님의 말
은, 극락에 왕생하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표현한 명언이다. 이 역시“무량수경”하권
의 염리예토를 먼저 제시하고, 상권의 흔구
정토를 나중에 말한 것이니, “무량수경”에
대한절묘한해석이라아니할수없다.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괴로움이

없다면 굳이 극락을 꿈꾸지 않아도 좋을
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누가 있
을까. 우리 모두 극락을 염원하는, 염원해
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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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 18계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 6화합이 하나로 묶이어 일정명이 된다.
일정명이란 곧 마음이다. 그런데 도를 배우는
사람들은이것을모두알면서도, 일정명과6화
합에 대해 알음알이로 이해해서 마침내 법에
속박되어본래마음과계합하지못한다.

이치만 따지면서 분별하는 사람은 교리는
이해했어도 계합이 안 되니, 마음에 걸리는
것이 남아있다. 그러면서도 배우고 이해한
것만으로 깨달았다는 상에 빠져 있다. 한 생
각 돌이켜서 상없는 도리를 밝히면, ‘상’과
‘상 아님’을 동시에 보아 헐떡거리지 않는다. 

여래께서는 세간에 나타나시어 일승(一乘)
의 참된 법을 설하셨지만, 중생들은 부처님을
믿지 않고 비방하여 고통의 바다에 빠지게 되
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6년 고행과 45년간의
쉼 없는 설법을 찬탄한다 하더라도, 자기의
근본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이는 오히려
부처님을 비방하며 스스로를 고통의 바다에
빠트리는 모습인 줄 알아야 한다. 위대한 부
처님의 대자대비한 모양에 집착하거나, 반대
로 집착하지 않는다는 증상만을 지어서도 안
된다. 참다운 공부인이라면, 공부가 될수록
스스로의 부족한 모습을 알고 겸손해지게 마
련이다. 

그렇다고부처님께서전혀말씀하시지않는
다면, 설법에 인색한 분이 된다. 이는 중생을
위하여널리묘법을베푸는모습이아니다. 그
래서방편을세워삼승(三乘)이 있음을말씀하
신것이다. 

일승 도리로는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니,
할 수 없이 차별된 근기에 맞추어 삼승을 열
어 보인 것이다. 단계 별로 각각의 근기에 맞
는 설법을 통해서, 일승 묘법으로 나아갈 수
있게 방편을 제시하셨다. 

그래서 대승과 소승의 방편이 생겼고, 깨달
음에도깊고얕음의차이가있게되었으나, 이
것은모두근본법이아니다.

깨달음 자체에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근기 따라 우열이 있는 것이다. 그렇
지만 완벽하게 깨달으면, 최상승까지도 쓸어
버리고 유아독존 할 수 있다. 실제로 그 도리
가 어떤 것인지 뼈저리게 느껴보지 않고서
는, 이 말을 소화하기 힘들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오직 일승의 도가
있을뿐, 나머지이승은참된것이아니다.”고
하셨다. 그러나 마침내는‘일심법(一心法)’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가섭을 불러 법좌를
함께하며따로언설(言說)을떠난‘한마음’을
부촉하셨다. 

부처님과 가섭은 서로 주고받았지만 남에
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귀신도 이것을 볼 수 없는 것이다. 직접 깨달
았을 때, 비로소 무엇을 주고받았는지 짐작
할 수 있다. 

이일맥의법령은따로행해지는데, 만약계
합하여깨달을수있는사람은즉시불지(佛地)
에이른다.

성품을 깨닫는 즉시 바로 부처라는 말이다.

충만한 법계 살림살이가 부처님의 설법을
대변하고 있다. 진정한 부처님의 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청정한 법신자리에서 홀연히 움직
임이 벌어지는 것이어서, 눈뜬 입장에서는 따
로 설법이라고 할 것이 없다. 하지만 어리석
은 사람은 말로 설해야 설법인 줄 알기에, 따
로 모습을 빌려서 설법하는 모양을 쓰기도 한
다. 아무리 그림자를 없애주기 위해서 입을
열지라도, 결국 그것이 또 다른 그림자를 일
으키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지혜로운 사람들
은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의 법신자리에서 화
현되어진 일체 모든 그림자는 다 법을 설하는
모습임을 알아서, 일체처일체시에 부처님을
보고 불공드릴 줄 안다. 

보신이나화신은근기에따라감응하여나타
나고, 설하는법또한상황에따르고근기에대
응하여 교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모두는 참
다운법이아니다. 그래서“보신과화신은참된
부처가 아니며, 법을 설하는 자가 아니다.”고
하신것이다.

처음에는 방편으로 삼신을 보이면서 믿음
을 내게 한 다음, 보신이나 화신은 참다운 실
상이 아님을 밝히면서 오직 법신 도리만을 긍
정한다. 하지만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라고
한 것도 어쩔 수 없이 근사치로 붙인 이름에
불과하다. 성품의 바다에서 어떤 변화도 비출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살필 때, 법신이 가리키
는 바를 볼 수 있다.

이른바하나의일정명(一精明)이 나뉘어 6화
합(六和合)이된다고하였다. 

안이비설신의(眼耳鼻舌身意)를 6화합이라
고 한다. 6근이 하나로 이어졌다가, 어리석으
면 여섯으로 쪼개지는 것이다. 알면 둘 아닌
성품 자리에서 중심을 잡지만, 모르면 쪼개진
여섯을 자기 집으로 삼아 자기도 모르게 생사
를 반복하며 윤회할 뿐이다. 

일정명이란바로한마음[一心]이요, 6화합이
란 6근(六根)이다. 이 6근은 각기 6진(六塵)과
합한다. 눈은 색과, 귀는 소리와, 코는 냄새와,
혀는 맛과, 몸은 촉감과, 뜻은 법과 각각 합한
다. 그런 가운데 6식(六識)을 내어 18계(十八
界)가된다. 

알고 보면 청정법신의 인연에 의해 합성된
그림자가 18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모두 공한
것이다. 일체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기 이전으
로 돌아갈 수 있어야, 그 원인 제공자를 알 수
있다. 원인과 결과를 만들기 이전의 참다운
실상이 어떤 것인지 자각할 때, 일정명이 무
엇인지 알게 된다. 

법계살림살이가‘부처님설법’

‘부처님설법’청정법신자리서

홀연히움직임이벌어지는것

눈뜬입장선일체처일체시에

부처님께불공드릴줄안다

일정명(한마음)과6화합

알음알이로이해하면

법에속박돼계합못하고

깨달았다는상에빠진다

공부될수록겸손해지게마련

계합하여성품을깨닫는

사람은즉시부처에이른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설할만한 법이 없
음을설법이라이름한다.”고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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